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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0.11.(월)-12.(화) 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중앙아 지역 최대 공적개발원조

(ODA) 협력국인 우즈벡 정부와 개발협력 심화를 포함한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일정을 가졌다.

※ 2016-2019년 간 우즈벡에 대한 ODA 지원액은 1.96억불(무상 1억불, 유상

0.96억불)로 전체 수원국 중 11위이며, 우즈벡 내에서는 일본에 이어 2위

- 무상 ODA 기준으로는 전체 수원국 중 8위, 우즈벡 내에서는 1위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 산소발생기 기증식 및 MOU 체결식)

□ 함 조정관은 10.12.(화) 오전 우즈벡 보건부에서 개최된 총 232만불 

상당의 산소발생기(87대) 기증식 및 보건 관련 2개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하였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가 우즈벡의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1,000만불 규모로 

추진 중인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의 2021년 사업 착수식 성격을 

갖는다.    

* ①KOICA-국립위생역학처(SES, Centers of Sanitary and Epidemiological Services) 간 감염병 진단

검사실 관리체계와 국가질병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MOU(160만불)

②KOICA-타슈켄트 메디컬 아카데미(TMA, Tashkent Medical Academy) 간 감염병 연구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21-774

배포일시 2021.10.13.(수) 담당부서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과

담당자 강주연 개발협력국 심의관 (02-2100-8106)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 우즈베키스탄 방문 (10.11.-12.)

 - ▲2021년도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 착수식 ▲대외투자무역부 차관 

면담 ▲외교부 다자외교차관 면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현장 방문(국립아동병원)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기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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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를 위한 MOU(30만불)

** 대(對)우즈벡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 개요(’21, 500만불)

- 보건전문인력 역량강화(35만불) : 보건방역 정책관계자 및 전문인력 대상 연수

-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422만불) : 산소발생기 지원, 진단검사실

관리체계 및 국가질병 감시체계 구축

-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 및 감염병 대응 인식제고 및 홍보(43만불) : 지역

여성 직업훈련센터 설립 및 저소득 장애아동 치료 지원

’20년도 사업 내용 : 진단장비 지원, 보건전문가 파견 등(500만불)

  ㅇ 아지조프 압둘라 압디살라모피치(Azizov Abdulla Abdisalamovich) 

보건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우즈벡의 종합적인 코로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보건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함 조정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우즈벡의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며, 동 프로그램이 중앙아 보건 역량강화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ㅇ 기증식에는 우즈벡 국영방송(Uzbekistan 24)의 취재로 우즈벡 보건‧
의료 관계자와 함께 우리 측 오명돈 글로벌보건안보대사(서울대 감염

내과 교수)*, 최재욱 우즈벡 정부 코로나19 국가자문관(고려대 의대 

예방의학실 교수), 강재권 주우즈벡대사 등이 참석하였다. 

* 오명돈 글로벌보건안보대사는 다자외교조정관 출장에 동행

(개발협력 및 다자 분야 관련 한-우즈벡 간 양자 일정)

□ 함 조정관은 10.11.(월) 오후 쿠드라토프 라지즈 샤브카토비치

(Kudratov Laziz Shavkatovich) 우즈벡 대외투자무역부(수원총괄기관) 

차관을 면담하고, ▲한-우즈벡 개발협력 발전 방향,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강화, ▲현안 및 애로사항 등을 협의했다.  

  ㅇ 함 조정관은 1992년 수교 이래 우즈벡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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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협력국이자, 중앙아 최대의 개발협력 파트너가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최근 우리 정부가 양국 개발협력 분야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국립아동병원을 작년에 성공리에 개원한 데 이어 앞으로 우즈벡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립의료복합단지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한편, 함 조정관은 양국 간 개발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사업 시행

기관들이 우즈벡 정부의 새로운 부가세 사후 환급 절차 및 정부 간 

합의절차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우즈벡 측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쿠드라토프 차관은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 함 조정관은 10.12.(화) 오전 파질로프 가이라트 가니예비치(Fazilov 

Gayrat Ganievich) 우즈벡 외교부 다자차관을 만나,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국제기구 선거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ㅇ 특히, 함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경험을 

활용하여 COP28 유치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우즈벡 측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파질로프 차관은 한국이 다자 무대에서 우즈벡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면서,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개발협력 관련 일정)

□ 함 조정관은 10.11.(월) 오후 우리 ODA 시행기관들 간의 우수 협업 

사례이자 사업 성과로 소개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을 

방문하였다. 

※ 국립아동병원은 우리 정부의 유상원조(EDCF) 사업으로 작년 10월 개원하

였으며, △후속 무상원조 사업을 통해 병원 내 의료인력 양성(KOICA),

△병원 운영 컨설팅 제공(KOFIH/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유무상 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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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체계적인 지원 추진 중

  ㅇ 샤리포프 알리쉐르 미르카미도피치(Sharipov Alisher Mirkhamidovich) 

병원장은 우리 정부의 지원에 고마워하였으며, 병원 주요 시설을 

안내하였다.

     - 동 병원은 280병상 규모의 아동전문 종합병원으로, 우즈벡 내 최상급 

아동의료시설로서 역할하고 있으며, 우즈벡 지방으로 의료진을 파견

하여 지방 의료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ㅇ 함 조정관은 동 병원 시찰 후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우즈벡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 병원 인근 부지를 활용한 국립의료복합단지 조성

에도 관심을 갖고 지속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 함 조정관은 우즈벡 일정을 마치기 전 10.12.(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 센터 등 우리 ODA 현지 사무소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도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우리 ODA 기관들이 지속 협업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첨 부: 방문 일정 사진.  끝.

  


